
제 3 강 노래와 이야기 

 (참고 텍스트) 

◎ 정민《한시미학 산책》, 박경리《토지》, 홍명희《임꺽정》 

 

1 교시 문학과 다른 언어 

 ‘문학은 문자로, 시각예술은 시각 언어로, 음악은 청각 언어로, 춤은 동작으로, 영화는 영상 언어로’ 

이같이 형상화해가는 도구의 차이가 있다. 표현영역과 영향의 차이도 있다. 예술의 언어가 서로 

충돌되지 않을까, 유능한 언어들이 등장하면서 낡은 언어가 차츰 퇴화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1. 문학의 위기 

  20 세기가 끝나갈 때 뉴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문학의 위기가 있었다. 문명 언어가 진화하면서 말과 

문자는 점점 없어져 가고, 영상으로 대체될 것을 염려했다. 그러나 디지털 문명 꼭대기에 ‘문자’가 

앉아 있다. 문자는 유용하고 능력 있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매체 간 차이 : 문학, 만화, 영화 비교 

  1) 수용의 측면에서 공정과정 : 문학> 만화> 영화 

    -영화 : 만들어진 영상을 일정한 속도로 본다.  

    -만화 : 만들어진 영상을 자기의 속도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장면이 아니다.  

    -문학 : 문자기호뿐 자신이 만든 영상을 자신의 속도로 돌린다.  

    이러한 공정 때문에 사람들이 문학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2) 영화나 만화는 받아들이기 쉽지만, 스쳐 지나가기도 쉽다. 영상의 흐름은 인간의 능력에 비해 

속도가 빠르므로 문학의 필요성을 얘기해볼 수 있다.  

  3) 거대시스템의 필요 : 문학< 만화 < 영화 

  4) 창조의 차이에서는 더 크다. 최근 영화나 만화에서 가져온 문학, 문학, 만화에서 가져온 영화도 

많다.  

  4) 표현영역의 차이도 있다. 

3. 문자 언어의 지위 : 언어의 재료 차이가 거기에 담을 내용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1) 파블로프의 주장 

 인간의 사유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발달한다. 문자 행위는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진지한 

것이므로 그만한 신뢰도를 갖게 된다. 현재까지 실존의 문제를 많이 싣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행위가 문자 행위이다. 그러기에 맹인도 점자판을 습득해서 사상가의 길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2) 영상미디어 매체가 문학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현대 첨단문명이 증명하고 있다. 여전히 

문자는 인터넷 문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형상, 형상화, 형상적 사유 

 1) 형상이란 바깥으로 드러난 모양이다.  

  노약자 우선석과, 경로석은 개념어로 형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젊었거늘 서서간들 어떠리’는 

형상이 있다. 형상에는 ‘주인공’이 있다.  

 2) 형상이 아닌 것을 형상이게 하는 것을 형상화라고 한다. 

 《한시미학 산책》에는 ‘보이지 않고 보이기, 말하지 않고 말하기, 그리지 않고 그리기’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세 글자로 바꾸면 ‘형상화’가 된다.  

  3) 형상적 사유 

   박경리《토지》, 홍명희《임꺽정》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형상화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접하는 

사람들은 ‘형상적 사유’가 진행되고 있다.  

 

2 교시 문학의 장르 

 강의 발원지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다. 예술의 형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시작된다. 서사적 장르든 서정적 장르든 인간의 삶 속에서 서사적, 서정적 감동의 형태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형을 근거로 나뉘게 되어 있다. 즉 삶을 관찰하는 형식이 바로 서정적 

방식이냐 서사적 방식이냐를 가른다. 우선 그 두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극적 양식부터 소개하며 

크게 세 가지 형태를 소개한다. 

1. 극적 양식 

 극문학은 상연을 전제로 한 문학이다. (예:희곡, 시나리오) 그러나 연극, 드라마,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자에 의한 문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다른 매개의 수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예술 매개의 밑그림으로서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극적 양식에 의한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과 공간, 사건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현실원칙에 

오류가 있다해도 제한된 조건 속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2. 서정적 양식 

  1) 서정 : ‘객관적 세계에 의하여 환기된 주관적인 감정’이다. 이 서정이 모든 창조의 원동력이다.  

  2) 서정의 크기는 시적 감동의 크기이다. 서정을 위주로 한 것을 서정시라고 한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서정이 없이 시를 쓰면 말놀이에 불과하다. 감동이 오지 않는다. 서정 그 자체를 예술로 삼고 

있다.  

  3) 서정적 문학의 본질은 객관적 세계에 의하여 환기되는 감정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서정이 

메마른 시대는 창조성이 사라진 시대라 할 수 있다.  

  4) 삶 속에서의 서정 :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인부,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노래, 아프리카 

주민의 몸에는 서정(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서정적 방식은 감정 표출을 통해 극도화되어 드러난다. 허수경의 말을 빌리면, “모든 악기는 

자신의 불우를 다해서 운다.”고 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우의 크기만큼 서정적 환기력이 

존재한다. 

  6) 러시아 평론가 벨린스키(Belinskii)는 “예술 중 예술이 문학이고, 문학 중 문학이 서정시다.”라고 

하였다.  

3. 서사적 양식 

  1) 서사 : 인간의 체험 속에서 신성해진 이야기가 서사다. 단일한 상황, 장면 하나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서사다. 사람과 고기는 사흘을 함께 지내면 냄새가 난다고 한다. 이 냄새가 

바로 서사다. 

  2) 서사적 방식이란 끝없이 변화 발전하는 상황을 연결했을 때에만 통하는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3) 서사의 핵심은 우여곡절이다. 그러한 이야기의 얽음새가 중요하다.  

4. 위와 같이 서정적 양식과 서사적 양식은 “현실 속에 감동이 존재하는 형태다.” 이 두 가지로 시와 

소설의 장르가 만들어진다.  


